
하노이지사
베트남 MZ세대가
사랑하는 새로운 모임 장소 
‘편의점’

작성자_ 최성곡

전통시장보다 슈퍼, 편의점 매출 ‘증가’

베트남은 여전히 재래시장과 슈퍼마켓 등 
로컬 소매점을 통한 유통 비율이 높은 편이나, 
가계소득 증대 및 편리함을 추구하는 
MZ세대 증가 등으로 인해 
현대적 유통채널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.
유로모니터(Euromonitor)에 따르면, 
전통시장 등 재래식 유통채널 매출액은 
전년 대비 10.0% 감소한 43,224.7백만 불을 
기록한 반면 슈퍼마켓, 하이퍼 마켓, 편의점 등 
현대식 유통채널은 5.6%가 증가하면서 
5,565.6백만 불로 성장(’21년)하였다. 

베트남 식품 소매유통 채널별 판매액(2017~2021)

출처: Euromonitor 「Retailiing in Vietnam」(2022년 2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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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률
(’20/’21)

연평균성장률
(’17~’21)

현대 유통 채널 3,816.9 3,944.7 4,605.4 5,271.8 5,565.6 5.6% 9.9%

편의점 208.8 259.40 299.4 327.7 345.0 5.3% 13.4%

하이퍼마켓 1,170.0 1,206.80 1,277.4 1,345.2 1,418.9 5.5% 4.9%

슈퍼마켓 2,438.2 2,478.60 3,028.6 3,598.9 3,801.70 5.6% 11.7%

재래유통채널 41,791.2 43,626.80 45,266.1 48,022.8 43,224.7 -10.0% 0.8%

(단위: 백만 달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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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영향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감염 위험성이 높
고 배달 서비스가 어려운 재래시장 특성상 매출액이 크
게 감소한 영향도 있겠지만,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
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. 
실제 베트남에서 유통체인을 운영 중인 태국의 센트럴 
그룹(Big C Market), 일본 이온(Aeon Mall) 등 외국계 
기업은 최근 현지 소매유통시장 점유율 확보에 열을 올
리며 호찌민시, 하노이시 외 2선 도시로의 본격적인 확
장이 이뤄지고 있다. 

편의점 배경 K-드라마 인기로  
관심 높아져

베트남 중부 다낭시 현지 MZ세대 사이에서 시간에 구애
받지 않는 모임 장소로 편의점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. 
매장은 넓은 공간에 휴게시설이 갖춰져 있어 구매한 제
품을 바로 조리하여 이용할 수 있다. 편의점 인기는 한
류와 무관하지 않다. 베트남은 한류 열풍이 강한 국가 중 
하나로 드라마,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가 현지 MZ세대 
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. 과거 편의점을 배경으로 
한 K-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자연스럽게 편의점에 
대한 관심도 높아졌다. 
이에 따라 다양한 한국 농식품이 입점하여 있는 것이 눈
에 띈다. 편의점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주요 고객층은 
20~30대 젊은 층이고 주류, 스낵류, 라면류 등과 같이 
간편하고 저렴한 제품이 가장 인기가 높으며, 특히 한국 
과일소주 판매량이 가장 높다고 전했다.

현지 소비 및 트렌드 주도층인 MZ세대의 최애 장소로 편의점이 뜨고 있다. 편의점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소비자의 니
즈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장소이다. 따라서 MZ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한국 농식품 제품 등은 편의점을 통한 마켓 테스트
가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. 우리 기업은 한국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신 유통채널로서의 가능성을 보이는 약국 체인점, 
드럭스토어 등의 판로 개척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.
또한, 현지 유통기업들의 소매시장 점유율 확보 경쟁이 심화하면서 하노이, 호찌민 등 대도시 외 2선 도시로 본격적인 확장
이 이뤄짐에 따라 한국 농식품의 베트남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다.

Insight

자료원: 하노이지사 자체조사 

2023. 3. vol.129        45

Viet Nam


